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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,
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.
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, .
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." . "
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
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?" . "
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."
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. " ,
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?
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? ' ,
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' ,
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" .
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" .
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.
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.
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."
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. " ,

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." . "
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. ,
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.
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, [ ]
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.
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, .
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,
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,
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. ,
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,
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.
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.
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."

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○
하느님께 감사합니다.●

나는 당신의 결정과 정의를 따랐으니 억누르는121 , ◯
자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.

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122 ◯
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.

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정의의 약123 , ◯
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.

당신 사랑으로 이 종을 대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124 ◯
나에게 가르치소서.

이 몸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깨우쳐 주소서 당125 , . ◯
신의 언약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.

주여 당신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았으니 나서실126 , ◯
때가 되었습니다.

그리하여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당신의 계명127 , ◯
을 더 좋아하리이다.

또 당신의 법령을 어김없이 따르고 모든 거짓된128 , ◯
길을 역겨워하리이다.

당신의 언약이 너무나도 놀라와 이 몸은 성심껏129 ◯
그것을 지키리이다.

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 우둔한 자들도130 , ◯
손쉽게 깨닫습니다.

당신의 계명을 탐한 나머지 입을 크게 벌리고 헐131 ◯
떡입니다.

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던 대로 나에132 ◯
게로 얼굴을 돌이키사 불쌍히 여기소서.

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꿋꿋이 걷게 하시고 악이133 ◯
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.

사람들의 압박에서 이 몸 빼내 주소서 당신의 법134 . ◯
령대로 살리이다.

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135 ◯
가르쳐 주소서.

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시냇물처136 ◯
럼 눈물이 흐르옵니다.

주여 당신은 공정하시며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137 , ◯
옳습니다.

당신의 언약은 공정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138 .◯
나의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139 ◯

나의 정열이 이 몸을 사릅니다.
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나에게는140 , ◯

그 약속이 소중합니다.
나 비록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당신의 법령들을141 ◯

잊지 않으리이다.
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당신의 법은 언제나142 , ◯

진실됩니다.
고민과 억압에 짓눌려도 당신의 계명이 나를 기쁘143 ◯

게 하옵니다.
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그것을 깨우쳐144 ◯

주시고 이 몸을 살게 하소서.
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◉ ◯

그리고 영원히 아멘, .


